
156. 장허사수張許死守

역시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. 안
녹산安祿山의 장수 윤자기尹子奇가 수
양�陽을 침구侵寇하니 허원許遠이 장
순張巡에게 급박함을 고했다. 장순이
영릉寧陵에서 군병을 거느리고 수양을
구원하러 들어오니 그 병력은 3천인데
허원의 군사와 합쳐 6천8백이 되었다.
장순이 주야로 고전苦戰하면서 하루에
도 혹은 2 0합合을 싸웠다. 합은 싸움에
서 한 차례 부딪는 회전回戰이다. 허원
이 장순에게말하기를‘내가공을위해
〔밑에서뒷받쳐〕지킬터이니 공이나를
대신해〔지휘해〕싸워주시오’하였다.
윤자기가 다시 군사 수만을 징집해
가지고 와서 공격하니 성안에는 먹을
것이다하여 사람마다하루에쌀 1홉을
배급받으므로 허기로 차茶와 종이를
섞어 먹었다. 성을 버리고 동쪽으로 달
아날 것을 의논하게 되자 장순이 허원
에게 모의하기를‘수양은 강회江淮의
보장堡障이다. 만약 버리고 가면 도적
이 반드시 승승장구乘勝長驅할 터이니
이는 강회가 없어지는 것이다. 또한 우
리의 무리가 다 굶주리고 파리해져서
달려가도 반드시 미치지 못하고 궤멸
될 터이니 견고히 지키고 기다리는 것
만 같지못할것이다’하였다.
이윽고 차와 종이가 다하니 드디어
말을 잡아먹고 말도 다하니 그물로 참
새를 잡고 쥐구멍을 파 쥐를 잡아먹었
는데 그렇게 하여 남은 것이 겨우 4백

여인이었다. 적이성을 타고 오르자 장
사將士들은 병이 들어 싸울 수가 없었
다. 장순이 서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
‘신의 힘이 다하였습니다. 살아서 보답
할 길이 없으니 죽어서 마땅히 여귀견
鬼가 되어 적을 죽이겠습니다’하였다.
성이 함락되어 장순이 붙잡혔는데 남
제운南霽雲ㆍ뇌만춘雷萬春 등과 더불
어 모두 살해되었다. 허원은 산 채로
낙양洛陽으로 이송되어 객성客省에 수
감되었는데 안경서安慶緖가 북으로 도
주하기에 이르러 엄장嚴莊을 시켜 살
해케하였다.
허원許遠은 관후장자寬厚長者로서
이치吏治에 능하기로 알려진 사람인데
모함을 받아 좌천되어 있다가 안녹산
의 난이 일어나자 혹자의 추천을 받아
다시 현종玄宗에게 발탁되어 수양태수
�陽太守가 되었다가 방어사防禦使를
더하게 되었다. 장순張巡이 원병을 거
느리고 오자 허원은 자기보다 지위가
아래인 장순에게 군사의 일을 품의하
고 스스로 그 아래에서 오로지 군량軍
糧과 전구戰具를 다스리며 여러달을
버티다가 함께 피집被執되어 굴하지
않고죽었다.
장순張巡은 남양南陽 사람으로 온갖
서적에 통하고 진법陣法에 밝았다. 진
사進士로 나가 청하령淸河令ㆍ진원령
眞源令ㆍ어사중승御史中丞을 거쳐 안
녹산의 난에 군사를 일으켜 토벌에 참
여했고 수양성을 지키다가 함락되어
죽었는데 양주대도독揚州大都督에 추

증追贈되었다. 후세의 그의 충절이 많
은 사람의 입에서 기려지게 되었다. 이
장의 제목은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
죽음으로써성을지켰다는뜻이다.
남제운南霽雲은 당의 돈구頓邱 사람
으로 기사騎射에 능한 장수였으며 뇌
만춘雷萬春은 굳세기가 짝이 없어 적
군을 맞아 성위에 버티고 서서 얼굴에
화살 여섯 개를 맞고도 꿈쩍 아니했는
데 둘 다 장순과함께죽었다.
안경서安慶緖는 안녹산의 아들인데
안녹산이 참위僭位하여 황제가 되자
진왕晋王에 봉해졌다. 그러나안녹산이
맏아들인 저를 제치고 단부인段夫人
소생 안경은安慶恩을 태자로 세우려
하자 아버지 녹산을 살해하고 스스로
즉위하여 연호年號를 재초載初라 하였
으나 사사명史思明에게피살되었다. 안
경서가 북으로 도주했다는 것은 그가
사사명에게 쫓겨 북쪽으로 달아났다는
뜻이다.
강회江淮는 장강長江과 회수淮水를
이르는 말로두 강 사이의 너른지역을
말한다. 이 일화를 기린 시는 다음과
같다.

적구수양세심장賊寇�陽勢甚張 : 도
적이 수양을 침구하니 그 형세 천지
를 뒤덮고
장군전수보위망將軍戰守保危亡 : 장
수와 군사는 싸워 위태로이 망하는
것 지키는데
성중식진기리극城中食盡飢羸極 : 성
중에 식량이 다해 굶주려 파리하기
짝이없으니
서향진사출폐장西向陳辭出肺� : 서
쪽 향해 고별하는 말씀 폐부에서 울
어났네
이공충담자상부二公忠膽自相符 : 두
공의충성심서로부합되어
장절외외열장부壯節巍巍烈丈夫 : 굳
센 절개드높으니열렬한대장부라
욕보강회동고수欲保江淮同固守 : 강
회지역보전코자함께굳세게지키다가
역궁성함경연구力窮城陷竟捐軀 : 힘
이 다하고 성이 떨어져 끝내몸을 던
졌네.

157. 장흥거사張興鋸死

사사명史思明이 요양饒陽을 공격하
는데 해가 지나도 함락되지 않았다. 여
러 고을이 다 함락되기에 이르러 병력
을 아울러 에워싸니 외부로부터의 구
원이 다 끊기고 성이 함락되었다. 사사
명이 장흥張興을 잡으려 하면서 말하
기를‘장군은진실로장사이니능히 나
와 더불어 부귀를 함께 할 수 있다’하
였다. 장흥이 말하기를‘흥은당나라의
충신이니 본디 항복할 이치가 없거니
와 지금잠시사람의 귀를빌었으니원
컨대 한 마디를 하고 죽겠다’하니 사
사명이 말해보라 하였다. 장흥이‘주상
께서 녹산祿山을 은혜로 대우하기를
부자父子와 같이 하여 임금과 신하 사
이로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은덕에 보
답할줄은모르고 곧 군사를일으켜 궁
궐로 들어가 생민을 도탄塗炭에 빠뜨
렸으니 대장부로서 능히 그 흉역凶逆
을 잘라 제거하지 못할지언정 북면北
面하여 신하가 되리오. 또한 족하足下
가 도적을 좇는 바로서 부귀를 구하는
것이 비하건대 제비가 장막에 둥지를
트는것과같으니 어찌오래안전할 수
가 있겠는가. 어찌 틈을 보아 도적을
취하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이루어 길

이 부귀를 누릴 것같으면 또한 아름답
지 아니하겠는가’하니 사사명이 노하
여 그를 톱질해 죽였는데 죽음에 이를
때까지 입으로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
다.
사사명史思明은 본래 당나라 영주寧
州의 돌궐인突厥人으로 본명이 솔간�
干이고 당 현종唐玄宗이 사성명賜姓名
하였다. 안녹산安祿山이 모반하자 그
장수가 되어 하북河北 지방을 점거하
였다. 이후로 안녹산의 오른팔이 되었
는데뒤에자칭천자가 된 안녹산이그
아들 안경서安慶緖에게 피살하자 안경
서를 또 살해하고 스스로 대연황제大
燕皇帝가 되었다가 얼마 안가 그도 제
아들사조의史朝義한테피살했다.
요양饒陽은 하북성河北省 안평현安
平縣 동쪽에 있는 현이름이다. 장흥張
興은 당의 속록束鹿 사람으로 벼슬은
요양의 비장裨將이었는데 안녹산과 사
사명이 일으킨 안사安史의 난에 절사
節死하였다. 그찬시는다음과같다.

미년불하수고성彌年不下守孤城 :
해가 지나도 떨어지지않는 외로운
성 지키다
병력공위세이경倂力功圍勢已傾 :
힘을 아울러 에워싸니형세가 이미
기우는데
자위고무항적리自謂固無降賊理 :
도적에게항복할 이치가 없다 스스
로 말하니
시지진개장부정是知眞箇丈夫情 :
이로써 진정한 장부의 마음 알겠
네.
피집재여수각생被執�餘數刻生 :
붙잡혀 잠시 동안 목숨이 붙어 있
으면서도
군신대의설분명君臣大義說分明 : 임
금과신하의대의를 분명히설하고
신고거상충간렬身膏鋸上忠肝裂 :
몸의 살덩이가톱질로 잘려 충성스
런 간장도찢기는데도
매적종연부절성罵賊終然不絶聲 :
적을 꾸짖는 소리 끝까지 끊어지지
않았네.

158. 견제대인甄濟待刃

견제甄濟는 행실이 조신한 사람으로
서 청암산靑巖山에 은거하고 있었는데
안녹산安祿山이 채방사採訪使로서 그
를 발탁하여 서기書記를 맡기도록 황
제에게 상주하였다. 그런데 견제는 안
녹산에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살피고
는 거짓 풍질風疾이 발병했다고 하면
서 들것에실려집으로돌아갔다.
안녹산이 모반해서는 채희덕蔡希德
을 시켜행형자行刑者 2인을 이끌고가
봉도封刀로 부르게 하였다. 그러자 견
제가 머리를 내밀고 나와 칼날을 기다
렸는데 채희덕이 돌아가 실지로 그가
병이 들어 있더라고 안녹산에게 고하
여 화를 면하게 되었다. 뒤에 안녹산의
아들 안경서安慶緖가 그 아버지 녹산
을 죽이고 제위에올라 또한그를강제
로 수레에 태워 데려오게 하였다. 그리
하여 낙양洛陽에 이르렀을 때 마침 관
군官軍이 동경東京을 평정하였다. 견제
가 일어나 군문軍門으로 찾아가서는
광평왕廣平王 이숙李淑을 상알上謁하
니 광평왕이 그를 서울 장안長安으로
보내 황제에게 승전을 보고하게 하였
다. 당의 숙종肅宗이 견제를 인견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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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한註解의완역판
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·지명·사물 색인

응 제 시 집 주

《陽村會報》에 9 5년부터9 8년까지4년에걸쳐 연재한 노작의 역주문을모아 다시 교열•수정하
고 , 완전히 띄어쓰기를하여새롭게 조판한 원문과인명•지명 및 사물 색인을 추가하여 한권의
책으로만들었습니다.
應制詩란 옛날중국 황제의 명에 응하여 지은 시란뜻이며조선개국초에 撰表 사건으로 큰 문제
가 발생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陽村이 明에 사신으로 가太祖 朱元璋을 전대하여 이를해
결하고 시문을주고 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양촌이 명 태조에
게 지어올린 2 4수의 시와 황제가 직접지어 양촌에게 준 3수의 시 및 중국 문인들의 응제시와
序跋文 등이 실리고 거기에 양촌의손자所閑堂 權擥의방대한 분량의 해석과 集註가첨가되어
한권의 책을 이룬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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